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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FTA컨설팅의 맥락에서 어떤 설명개념들이 컨설팅지식의 학습촉진 컨설팅전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160개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클라이언트의 학습에 대해서는 지식의 모호성(-) 및 복잡성(+), 컨설팅수행능력(+), 컨설팅 설계/전
달(+), 자기효능감(+), 정부지원(+)이 유의하며, 컨설팅전이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 컨설팅참여도(+), 전
이풍토(+)가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행능력과 지식의 모호성은 학습에 대하여, 그리고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은 컨설팅전이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컨설팅성공은 클라이
언트측 투입요인보다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과 컨설팅수행능력에 크게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컨설팅 성공을 위해서
는 컨설턴트들은 컨설턴트-클라이언트 간의 공유 인터페이스로서 컨설팅방법론 및 툴의 개발과 효과적인 활용이 중
요하다. 

주제어 : 원산지규정, FTA컨설팅, 컨설팅성공, 컨설팅전이, 지식이전, 학습전이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which factors facilitate or disturb the learning and practical 
knowledge transfer in consulting and which factors have most powerful influence on the learning and  transfer 
of consulting knowledge. Analysing 160 data collected from FTA origin managers in export companies, the 
study findings show the ambiguity(-), complexity(+), consulting competences(+), intervention design and 
delivery(+), self-efficacy(+) and government subsidies(+) significantly affected on Client's learning, while 
consultant's expertise(+), consulting involvement(+), transfer culture(+) significantly affected on consulting 
knowledge transfer, respectively. It showed that consulting competence and causal ambiguity have an greater 
influence on learning while consultant's expertise has a greater influence on consulting knowledge transfer, 
respectively. The findings implicate that consulting success depends on rather consultant's factors(consultant's 
expertise and consulting competence) than client's input factors. To succeed in consulting project, it is 
important that the consultants effectively develop and apply consulting methods & tools as shared interfaces 
between consultant and client. 

Key Words : rule of origin, FTA consulting, consulting success, consulting knowledge transfer, knowledge transfer, 
learning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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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컨설팅산업에서 클라이언트의 학습촉진과 컨설

팅 지식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대 비즈니스

컨설팅은 전통적인 전문가모델(expert model)로부터 사

회학습모델(social learning model)로 전환되고 있으며 

동시에 컨설팅 지식의 본질과 컨설턴트의 역할도 함께 

변해가고 있다[1]. 컨설팅 트렌드 변화와 관련, Block이 

강조한 컨설턴트의 역할변화는 점점 고객들이 스스로 질

문하고 답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

를 도와주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클라이언트들은 컨

설턴트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방법 및 스킬들을 전수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2]. 클라이언트가 컨

설팅을 받는 중요한 목적은 컨설턴트와 클라이언트 간의 

지식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3]. 즉 클라이언트들은 컨설팅을 받은 후에 지

식기반의 변화, 즉 지식의 양적․질적 변화 또는 역량의 

증가 등을 수반하는 컨설팅 프로세스와 산출물을 기대한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인 FTA컨설팅은 원산지지식의 

복잡성, 추상성 및 난해성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컨설팅

에 비하면 컨설팅에 의한 클라이언트의 학습촉진 및 컨

설팅 지식이전에 관한 니즈가 더욱 강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컨설

팅의 맥락에서 학습 및 지식이전(컨설팅전이)에 대한 경

험적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 연구의 목적은 FTA컨설팅의 맥락에서 원산지관리 

실무지식의 학습과 지식이전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설

명개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설명개념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컨설팅전이에 관한 이론적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학습

촉진 및 컨설팅 지식이전의 성공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 간의 관계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장

에서는 FTA컨설팅에서 원산지관리에 관한 주요컨설팅 

활동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컨설팅 지식이

전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기술하고 가설을 개발하고자 

한다. 

2.1 원산지관리 실무와 FTA컨설팅

FTA체약 당사국들은 FTA를 창설하면서 상품에 대

한 관세철폐 혜택을 역내국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필수적

으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설정하게 되며, FTA

상품무역은 원산지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자격 증명으로 협정이행이 

담보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이행은 대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원산지관리 전문 인력과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시

스템적으로 관리하는데 비해,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수출 중소기업은 외부의 전문 컨설턴트에 의하여 FTA

원산지규정의 준수 및 이행이 담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출중소기업들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FTA활용역량 및 원산지검증 대응역량을 강

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에 의한 원산지관리 

실무에 관한 학습과 실무지식 및 활용능력 축적이 중요

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FTA컨설팅은 ‘전문적인 역량과 스킬을 갖춘 독립적

이고 객관적인 외부의 사람(조직)이 계약에 따라 조직의 

FTA이행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문제해결방안을 제

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창의적인 접

근법으로 고객이 FTA이행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

안을 찾아 새로운 원산지관리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 자문서비스 활동‘으로 정의된다. 

FTA컨설팅에 의하여 수출기업들이 학습하고 배양해

야 할 FTA원산지관리 실무지식은 주로 다음 범주의 지

식, 기술, 스킬 및 활동을 포함한다. 

1)수출상품의 HS․품목번호를 확인하는 활동; 2)최종 

수출상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또는 중간부품의 원산지자

격을 확인하는 활동; 3)최종 수출상품의 특혜원산지자격

을 판정하는 활동(일반적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대안적인 원산지 기준의 확인 및 적용을 포함

한다); 4)특혜원산지자격의 증명에 관한 근거서류의 작

성,보관하는 활동; 5)사후관리 및 원산지검증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활동; 6)원산지관리 프로세스 개선과 FTA활용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개발을 지원하는 활동; 및 7)개선과

제/ 활용전략의 실행지원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활동;

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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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TA컨설팅은 이같은 원산지관리에 관하여 컨

설턴트들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도움을 주는(Helping) 전

문지식서비스라 할 수 있다.  

2.3 컨설팅성공 : 학습 및 컨설팅전이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컨설팅전이는 본질적으로 한 

단위가 다른 단위의 지식 및 경험 스킬 등으로부터 영향

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식경영 또는 교육훈련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식이전 또는 학습전이와 동일 또는 유

사한 가설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연

구의 맥락과 초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컨설팅연구의 맥락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학습촉

진 및 컨설팅 지식이전은 여러 문헌에서 중요한 컨설팅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4] 이러한 컨설팅성공 지표는 

학계 및 실무계에서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한 것 같다. 

대신 컨설팅성공은  컨설팅의 효율성 및 효과성, 고객만

족 측정에 연구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컨설팅의 효율

성/효과성 연구[5] 와  고객만족[6]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지식경영 또는 지식이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대체로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을 지

식의 원천자(source)단위에서 수혜자(recipient)단위로 

지식의 물리적인 이동을 강조해 왔다[7]. 이러한 관점은 

지식을 기업의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서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포착한데 비롯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베스트 프랙티스 이전[8], 전략적 조직 프랙티스 이전[9], 

기술/프로세스 관련 노하우 이전[10]등이 있다.  

셋째, 교육 및 HRD맥락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교

육훈련에서 배운 것을 실제 일터 직무상황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11]. 이같

은 관점은 현대의 조직이론들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기업들이 HRD투자와 조직성과를 연계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Table 1>과 같이, 컨설팅에 의한 학

습, 지식이전 및 학습전이에 관한 정의를 기초로 컨설팅

에 있어서 지식이전을 컨설팅전이(consulting knowledge 

transfer)로 개념화하고 컨설팅전이는  ‘클라이언트와 컨

설턴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교환된 지식 기술 태도 

및 전략이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재구성되어 동일한 상황 

또는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

하는 능력과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

에서는 새로운 컨설팅 성과지표로서 클라이언트의 학습 

및 컨설팅전이를 컨설팅성공(consulting success)으로 정

의한다. 

Author Definition

Philips

(2000)
learning  

the extent of learning that has taken place 

as those involved in the project learn new 

skill, process, procedures, and tasks[12]

Gable

(1996)

 learning 

Improvement

the extent to which the client is better 

equipped to conduct to future, similar 

projects with reduced external assistance 

[13] 

Szulanski

(1996)

knowledge 

transfer

exchanging organizational knowledge 

between source unit and recipient unit[8] 

Kostova

(1999)

knowledge 

transfer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implementation/Internalization)of the 

practice at the recipient unit[9]

Argote&

Ingram

(2000)

knowledge 

transfer

the process through which one 

unit(e.g.,group,department,or division) is 

affected by the experience of another[7]

Noe & Sch

mitt  

(1986)

learning 

transfer

a planned learning experience designed 

to bring about permanent change in an 

individual's knowledge, attitudes, or 

skills[14]

Baldwin &  

Ford(1988)

learning 

transfer

generalization of material learned in 

training to the job context and 

maintenance of the learned material over 

a period of time on the job[15] 

<Table 1> Definition of Learning, Knowledge
           Transfer & Learning Transfer

2.4 원산지관리실무지식의 학습 및 

    컨설팅전이의 영향요인

2.4.1 지식특성

가. 모호성

모호성(causal ambiguity)이란 기술이나 공정 관련 노

하우에 관하여 행위와 결과, 투입과 산출, 그리고 원인과 

결과 간의 논리적 연계성에 관한 분별이 결여된 상태로 

정의된다[16]. 기존 문헌에서 모호성은 지식의 이전가능

성, 모호성, 인과적 모호성, 모방 곤란성, 내부적 점착성, 

점착된 정보, 이전가능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러한 용어들은 지식이 이전되기도 어렵고 모방하기도 어

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도 모호성은 지식이전을 저해하

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8]. 모호성은 지식 

자체의 암묵성, 복잡성, 특정성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17]. 따라서 지식의 모호성은 지식이전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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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지식이전에 대한 기본가설이

다. 지식이전을 방해하는 모호성의 영향력은 대부분 연

구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며, 그 영향력도 상당히 높

은 것으로 나나타고 있다. 다만, 중국 ERP구축 프로젝트 

맥락에서 연구를 수행한 Xu & Ma(2008)의 연구에서는 

모호성과 지식이전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지식의 모호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

한다. 

H1-1. 컨설팅 지식의 모호성은 컨설팅에 의한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컨설팅 지식의 모호성은 컨설팅전이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복잡성 

지식의 복잡성(complexity)도 지식이전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복잡성은 지식의 모호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지식의 모호성은 지식의 구성요소와 

원천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

용하는지에 관한 고유의 불확실성을 말한다. 모호성은 

이전될 지식의 암묵성 특정성 복잡성의 동시적인 효과로

부터 비롯된다. 즉 암묵성 복잡성은 모호성의 설명변수

이며, 지식의 암묵적이고 복잡한 특성은 모호성을 매개

하여 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친다[16]. 그러므로 이전하려

는 지식 속성이 복잡할수록 지식이전이 어려우며, 지식

속성이 덜 복잡할수록 경쟁자들이 조기에 모방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는 것이 지식이전의 기본가설이다[19].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결과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

니다. Simonin(1999)은 지식의 복잡성이 모호성에 영향

을 미쳐 지식이전을 상당히 방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6]. 이에 반해, Zander & Kogut(1995,p.85)은 지식속성

의 복잡성과 조기 지식이전의 가능성 및 조기 모방 위험

성 간 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19]. 이와 같이 

지식의 복잡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2-1. 컨설팅지식의 복잡성은 컨설팅에 의한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컨설팅지식의 복잡성은 컨설팅전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2 컨설턴트 특성 

가. 컨설턴트의 전문지식  

기존 문헌에서 컨설턴트의 전문지식(expertise of 

consultant)은 컨설팅성공의 중요한 설명변수로 확인되

었다[20].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은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을 습득한 정도로 정의된다.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은 컨설턴트의 3대 역량모델(공통역량, 관리역

량, 직무역량) 중 직무역량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경영 

관련지식, 컨설팅방법론 및 조사분석 관련 전문지식, 베

스트프랙티스 같은 것이다. 중소 기업컨설턴트들은 전문

지식을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제시하였다[21].  

한편 훈련전이 연구에서는 컨설턴트특성과 유사한 특

성으로서 교육자특성이 제시되고 있다. 중요한 교육자 

특성 변수로는 주제 분야의 지식수준, 전문적인 경험, 교

수방법(원리)에 관한 지식 등이  부각되었다. 이 변수는 

전통적인 훈련전이 연구의 개념적 틀에는 포함되지 않았

으나 Broad(2003)등의 사례연구 등에서 학습전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돼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은 모든 연구에서 늘 유의한 결

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었으나[5], 컨설팅연구에서는 컨

설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이 컨설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제시한다. 

H3-1.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은 컨설팅에 의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은 컨설팅전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컨설팅 설계 및 전달  

컨설팅설계 및 전달특성은 훈련전이 연구에서 교육설

계 및 전달 특성으로 다뤄진 변수로서 학습전이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이다. 훈련전이에 강한 수

준 또는 중간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교육설계 및 전달 특

성에는 학습목표, 교육내용과 실무내용의 관련성, 실습과 

피드백, 행동모델링 및 시행착오기반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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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수들은 컨설팅수행특성 또는 컨설팅수행과

정의 체계성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변수들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다수의 피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

램의 특성과 클라이언트만의 특수한 맥락에 초점을 맞추

는 컨설팅은 매우 상이하다. 컨설팅프로젝트에서는 니즈

분석 학습목표 내용관련성 기술적지원 같은 변수들은 당

연히 가정되는 요인들이며 과잉학습 인지과부하 실천학

습 행동모델링 같은 변수들은 최근 학습전이연구에서 강

조되고 있는 구성주의 관점의 교육적 맥락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변수들이다. 이와 같이, 컨설턴트의 컨설팅 설

계 및 전달요인이 컨설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

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4-1. 컨설팅 설계 및 전달특성은 컨설팅에 의한 학습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컨설팅 설계 및 전달특성은 컨설팅전이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컨설팅 수행능력 

컨설턴트의 역량(consultant competency)은 검토대상 

문헌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변수로 확인돼 컨설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설명변수로 파악되었다

[20]. 

역량(competence)이란 일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

한 고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특성으로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성공적인 

행동결과를 이끌어내는 특성으로 정의된다. Bassellier 

and Benbasat(2004)는 내용적으로는 지식, 스킬, 능력을 

포함하고 형태적으로는 명시적(explicit)이거나 암묵적

(tacit)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23]. 컨설턴트 역량에 관해서는 국내외에 많은 연구들이 

축적돼 있다1). 여기서 중점 검토할 것은 FTA컨설팅에서

의 컨설턴트의 역량요인이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의 실무

자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실무지식을 이전하여 향후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1) 컨설턴트의 역량에 관해서는 이지은,서창적, 김승철(2010); 
박소현, 이국희(2009); 문형준, 김태형, 임춘성(2010)의 연구
를 참조하기 바란다.  

컨설팅 수행역량은 대체로 컨설팅성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이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문헌에서는 상충되는 연

구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컨설턴트역량과 컨

설팅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역량에 대해서는 유

의한 결과가 산출되었으나 공통역량과 관리역량에 있어

서는 다소 상충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24].

따라서 기존 연구결과를 이 연구에 적용할 때, 컨설턴

트의 컨설팅 수행능력은 FTA컨설팅에 있어서 고객의 

FTA원산지관리 학습을 촉진하고 컨설팅 지식이전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

한다. 

H5-1. 컨설턴트의 컨설팅수행능력은 컨설팅에 의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컨설턴트의 컨설팅수행능력은 컨설팅전이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3 클라이언트 특성 

가. 컨설팅 참여도 

클라이언트의 컨설팅 참여는 여러 문헌에서 컨설팅 

성공요인으로 확인되었다[6]. Appelbaum and Steed(2005)

은 기존문헌 연구를 통해 클라이언트-컨설턴트 관계의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 프로젝트 전 과정에 클라이언트

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성공요인임을 

확인하였다[5]. 

클라이언트의 컨설팅 참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

여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즉 클라이언트의 양적 

및 질적 측면 모두 컨설팅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클라이언트의 참여방식은 주로 프로젝트 추진팀에 참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컨설팅 성공은 프로

젝트 추진조직이 구성돼 있느냐 여부[25], 컨설팅 경험이 

있고 유능한 조직구성원이 참여하느냐 여부[21] 뿐만 아

니라, 프로젝트 추진팀에서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고 얼

마나 열의[35]를 갖고 컨설팅에 몰입[25]을 하느냐가 핵

심성공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최근 컨설턴트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전문가모델

보다는 보다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학습모델의 컨설팅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할 때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컨설팅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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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 학습 촉진과 컨설팅 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5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클라이언

트의 학습은 반드시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며, 설명이나 참여관찰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

어 질수도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학습촉진을 위하여 

지나치게 참여 학습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컨설팅 프로

젝트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26]. 이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제시한다. 

H6-1. 클라이언트의 컨설팅참여도는 컨설팅에 의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2. 클라이언트의 컨설팅참여도는 컨설팅전이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사전지식/경험 

지식이전의 맥락에서 지식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려면 원천자와 수혜자는 관련 지식영역에 대한 사전지식 

또는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식과 기술과 관련한 누

적된 경험은 신기술과 지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19]. Simonin(1999)은 관련분야의 이전경험과 지식수준

이 낮을수록 이전될 지식의 모호성이 높아져 지식이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6]. 

수혜자 단위에서 이전되는 지식과 관련된 영역의 사

전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 지식이전을 촉진한다[16]. 

정보는 고착성(stickiness)이 높기 때문에 조직은 관련 분

야의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어야 이전될 지식을 잘 활용

할 수 있다. 이같은 관계는 Szulanski(1996)의 흡수역량 

부족과도 관련된다[8]. 

컨설팅의 맥락에서도 컨설턴트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 중의 하나로 관련

분야의 사전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Lahti & Beyerlein(2000)은 컨설팅 맥락에서 지식

이전이 원활하게 되려면, 컨설턴트에게 관련 지식영역에 

관한 사전경험과 지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26].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지식이전이 촉진될 것이

다[19].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7-1. 클라이언트의 사전지식은 컨설팅에 의한 학습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1. 클라이언트의 사전지식은 컨설팅전이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

로의 판단과 믿음으로 정의된다. 자기효능감은 일종의 

자기신념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적 차원에서 지각되는 능

력으로서 학업적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및 매체 효능

감 등으로 구분된다[27,28].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

수들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식이전 연구의 맥락에서 정성휘(2003)는 자기효능

감이 지식이전성공(실행, 내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자기효능감은 실행보다는 

내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29]. 하

지만 자기효능감은 지식이전에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

과도 있다. 예를 들어, 김효근 정성휘(2002)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수인 채택동기에 대해서는 유의하

지만 지식이전 성공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4], 송신근(2005)의 연구는 ERP구축프로젝트에서 자기

효능감은 ERP지식이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30]. 이에 비하면 학습전이 연구의 맥락에서는 자기효

능감은 학습전이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31,32].

지식이전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지식이전 연구와 학습

전이 연구에서 각각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만, FTA컨설팅에서는 주로 개인인 원산지관리자를 대상

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므로, FTA원산지관리자가 자신

의 원산지관리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과 신념이 강할수

록 컨설팅에 의한 학습과 지식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8-1. 클라이언트의 가기효능감은 컨설팅에 의한 학

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2. 클라이언트의 가기효능감은 컨설팅전이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4 조직환경 특성 

조직의 환경은 지식이전을 촉진하거나 지식이전을 방

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조직환경에서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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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환경은 

지식이전이 빈약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제3의 맥락은 지식이전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지식개발을 지원하는 조직환경이라면 지식이전이 원활

할 것이다.  

조직의 학습문화란 조직구성원들이 일상업무의 수행

에서 지식공유와 학습이 중요한 조직문화로 인식하는 정

도로서 조직원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 

주는 분위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말한다[29]. 

이러한 학습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조직환경에서는 지식

이전이 잘 촉진되지 않는다[8,33]. Szulanski(1996)는 지

식 개발에 대한 지원이 척박한 조직환경도 지식이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8]. 다만, 김효근 정성휘

(2002)는 이같은 기업의 학습문화가 지식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4]. 이러한 학

습문화를 교육훈련 연구에서는 전이풍토라는 개념으로 

대체된다. 

한편 적절한 정부지원도 컨설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35]. FTA활용지원 시책의 하나로 FAT컨설팅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보조금에 한정된 지원이다. 그러나 

보조금지원은 컨설팅에 관한 기간, 범위 및 비용을 제약

하므로 컨설팅성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이 연구에 적용할 때, 전이풍

토 및 정부지원은 컨설팅에 의한 학습과 컨설팅전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기존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개발한다. 

 
H9-1. 조직의 전이풍토는 컨설팅에 의한 학습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2. 조직의 전이풍토는 컨설팅전이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0-1. 정부지원은 컨설팅에 의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2. 정부지원은 컨설팅전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이론적 기초와 가설을 

바탕으로 컨설팅에 의한 학습 및 컨설팅전이에 관한 통

합적인 이론적 모형(theoretical model)을 개발하였다

[Fig.1].

 

[Fig. 1] Theoretical Model for Learning &
         Consulting Knowledge Transfer  

FTA컨설팅의 맥락에서 학습 및 컨설팅전이는 지식특

성(컨설팅지식의 모호성,복잡성), 컨설턴트특성(컨설팅

설계 및 전달, 컨설팅수행능력, 및 컨설턴트의 전문지식), 

클라이언트특성(클라이언트의 참여도, 자기효능감, 사전

지식), 및 작업환경특성(조직의 전이풍토, 정부지원의 적

절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3.2 변수의 조작화,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컨설팅에 있어서 종속변수인 학습 및 컨설

팅전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설명변수에 관한 것

이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조작

화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평가하였다2).

표본은 FTA특혜원산지제도를 활용하는 전국의 수출

기업 약 110,000개 중 1회 이상 FTA컨설팅을 받은 기업

의 원산지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집하였다.자

료수집은 2015년 5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이

루어졌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9.0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는 <Table 2>와  같다.  

2)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은 윤영호의 박사학위논문 “FTA컨설
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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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결과 

4.1 지식특성에 대한 가설의 검증

컨설팅에 의한 학습 및 컨설팅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특성은 2가지 설명변수가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컨

설팅에 의한 학습(learning)에 대해서는 지식의 모호성

(t=-3.248; P=0.001) 및 복잡성(t=2.247; p=0.026)은 유의

확률 0.05수준에서 컨설팅에 의한 학습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컨설팅전이(consulting knowledge transfer)

에 대해서는 지식의 모호성(t=-0.922; P=0.358), 복잡성

(t=1.853; p=0.066)은 유의수준 0.05에서 각각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식의 모호성(ambiguity)은 컨설팅에 의한 학

습효과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 H1-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지식의 모호성은 

컨설팅전이에는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의 방향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설 H1-2는 지지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FTA원산지관리 실무에 관한 

지식의 모호성이 높을수록 컨설팅의 의한 원산지관리 담

당자들의 학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

식이전의 맥락에서 수행된 Szulanski(1996), Simonin(1999), 

Ko et al.(2000)의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8,16]. 

둘째, 지식의 복잡성(complexity)은 FTA컨설팅에 의

한 학습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H2-1는 채택되었으나 방향은 가

설과 달리 나타났다. 반면, 지식의 복잡성은 FTA컨설팅

에 의한 컨설팅전이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2-2는 기각되었다. 복잡성은 학습에는 정(+)의 방

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컨설팅

에 의한 실무지식이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지식이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일부는 지식의 복잡성이 지식이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

에서는 복잡성이 컨설팅지식이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dependent

Independent 

Learning
consulting 

knowledge transfer

STD 

coefficient
t-value 

STD 

coefficient
t-value

characterist

ics of 

knowledge

ambiguity -0.235 -3.248** -0.071 -.922

complexity 0.150 2.247* 0.132 1.853

characterist

ics of 

consultants

consultant’s 

expertise
0.074 .805 0.377 3.827***

consulting 

competences
0.246 2.545* 0.011 .104

consulting 

design/deliv

ery

0.190 2.444* 0.103 1.242

characterist

ics o f 

clients

client’s

engagement
0.093 1.345 0.178 2.400*

previous 

knowledge
0.113 1.861 0.120 1.850

self-efficacy 0.170 2.521* 0.092 1.276

workplace 

environmen

ts

 transfer 

climate 
.139 1.891 0.168 2.130*

Gov’t 

assistance
0.231 3.207** .050 .646

control 

variables

numbers of 

consulting
.057 1.029 .096 1.600

numbers of  

FTAs
-.056 -.967 -.011 -.173

export-depe

ndency ratio
.113 1.907 .185 2.919**

Model 

summery

adj R2 0.577 0.517

Durbin-Wat

son
1.936 2.088

F 15.541*** 12.406***

*** : P < 0.001; ** : P < 0.01 ; * : P < 0.05

<Table 2> Results of hypothesis test 

4.2 컨설턴트특성에 대한 가설의 검증 

클라이언트의 학습 및 컨설팅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컨설턴트 특성에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 프로젝트수행

능력, 프로젝트의 설계 및 전달 요인 3개 변수가 투입되

었다. 실증 분석결과, 클라이언트의 학습에 대해서는 유

의확률 0.05에서 컨설턴트의 전문지식(t=0.805, p=0.422)

은 컨설팅에 의한 학습효과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고, 컨설팅 수행능력(t=2.545, p=0.012)과 컨설팅 프

로젝트의 설계/전달요인(t=2.444,p=0.016)은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컨설팅전이에 대해서

는 유의수준 0.05에서 컨설턴트의 전문지식(t=3.382, p=0.000)

은 컨설팅 실무지식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컨설팅 수행능력(t=0.104, p=0.917)과 컨설팅 

프로젝트의 설계/전달요인(t=1.242, p=0.216)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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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컨설턴트의 전문지식(consultant’s expertise)은 

클라이언트의 컨설팅 실무지식의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 3-1은 기각되었다. 

반면,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은 컨설팅전이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3-2는 채택되었다. 기

존의 컨설팅성공에 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컨설턴트

의 전문성은 컨설팅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0]. 이에 비해 FTA컨설팅에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

이 학습을 촉진하지는 않았으나 컨설팅 지식이전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컨설턴트들은 

대부분 원산지 전문가인 관세사들인데, 전문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클라이언트의 원산지관리에 관한 학습을 촉진

한다고 할 수 없으나 컨설팅 실무지식이전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컨설팅의 설계 및 전달요인(consulting design/ 

delivery)은 원산지지식의 학습효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가설 H4-1은 지지되었다. 컨설팅설계 및 전달요

인은 기존의 학습전이연구에서는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

으로 확인된 것이다[31]. FTA컨설팅에서도 이 변수는 클

라이언트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 요인으로 확인되었

다. 한편, 컨설턴트의 설계 및 전달요인은 컨설팅전이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4-2는 기각되었다. 이 연구에서 컨설팅 설계 및 전달 

요인이 증가할수록 학습을 촉진하지만 원산지관리 실무

지식의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컨설팅 수행능력(consulting competence)은 클

라이언트들에게 컨설팅 실무지식의 학습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H5-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컨설팅 수행능력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컨설팅전

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H5-2은 기각되었다.

이같은 결과를  컨설팅성공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컨설턴트의 컨설팅수행능력이 컨설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15]. 이러한 결과는 비록 FTA컨설팅과 경영컨

설팅 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컨설턴트가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을 다루는 컨설

팅 수행능력은 FTA컨설팅에서도 클라이언트의 학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직접적인 컨

설팅 실무지식의 이전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

다.

4.3 클라이언트특성에 대한 가설의 검증

컨설팅에 의한 학습 및 컨설팅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클라이언트 특성에는 클라이언트의 컨설팅 참여도, 사전

지식 및 자기효능감 3개의 변수가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클라이언트의 학습에 관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클라

이언트의 자기효능감(t=2.521, p=0.013)은 정(+)의 방향으

로 학습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클라이언트의 컨설팅 참여정도(t=1.345, p=0.181)와 사전

지식(t=1.861, p=0.065)은 컨설팅에 의한 학습효과에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수준 0.05에서 클

라이언트의 컨설팅 참여정도(t=2.400, p=0.018)는 컨설팅

에 의한 실무지식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클라이언트의 자기효능감(t=1.276, p=0.204)

과 사전지식(t=1.850, p=0.066)은 컨설팅전이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컨설팅참여도(client’s engagement)

는 컨설팅에 의한 학습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가설H6-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컨

설팅 참여도는 컨설팅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가설H6-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컨설팅과정에 보다 참여적이고 높은 상호작용 과정을 강

조하고 학습 및 지식이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사회학습모

델의 기본가정과 부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사회학습

모델은 컨설턴트-클라이언트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상호 지식비대칭, 상호 협업과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참여를 가정하고 있다[36]. 사회학습모델의 

컨설팅은 클라이언트들이 컨설턴트와 함께 프로젝트의 

중심단계를 공유하며, 문제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협력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컨설팅에 의하여 학습도 

촉진되고 컨설팅 실무지식이 더 잘 이전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이같은 가정에도 불구하고 FTA컨설팅에

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컨설팅지식이전

을 촉진하지만 학습촉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클라이언트들의 사전지식(previous knowledge)

이 높을수록 컨설팅에 의한 학습 및 컨설팅전이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 H7-1 및 H7-2는 지지되지 않았

다. 전문가들조차도 FTA원산지지식은 매우 추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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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지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만약 클라이언트들이 

원산지에 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해서 원산지에 대한 기

본적 배경지식을 갖고 있다면 컨설팅을 통한 원산지 실

무지식의 학습과 지식이전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가정

된 것이다. 비록 클라이언트의 사전지식은 유의수준 0.05

하에서 학습효과와 실무지식이전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비교적 높은 유의확률(학습 p=0.065); 컨

설팅전이 p=0.066)을 고려할 때 학습과 실무지식이전의 

촉진요인으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높을

수록 컨설팅에 의한 학습이 촉진된다는 가설 H8-1은 지

지되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또

는 학습효과를 촉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정성휘(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9].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컨설팅에 의한 실

무지식이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 H6-1은 기각되었다.  

4.4 작업환경 특성에 대한 가설의 검증 

클라이언트의 학습 및 컨설팅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특성 변수로는 전이풍토와 정부지원 변수 2개가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클라이언트의 학습에 대해서는 유

의수준 0.05에서 클라이언트 조직의 전이풍토(t=1.891, 

p=0.061)는 컨설팅에 의한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지원(t=3.207, p=0.002)은 학

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컨

설팅 전이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클라이언트 조

직의 전이풍토(t=2.130, p=0.035)는 컨설팅에 의한 실무지

식의 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지원(t=0.646, p=0.519)은 컨설팅전이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클라이언트 조직의 전이풍토(transfer climate)

는 원산지관리자의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9-1은 기각되었다. 반면, 클라이

언트 조직의 전이풍토는 원산지관리자에 대한 컨설팅전

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9-2은 지지되었다. 이는 FTA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원

산지 담당자의 원산지관리 및 지식의 획득과 관련하여 

경영진을 포함하여 조직의 물적, 심리적, 재정적인 지원

을 확대하여야 컨설팅에 의한 원산지관리지식의 이전이 

용이하고, 나아가 FTA활용을 통한 조직의 성과를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FTA컨설팅에 대한 정부지원(government assistance)

은 컨설팅에 의한 학습촉진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H10-1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FTA컨설팅에 대한 

정부지원은 컨설팅에 의한 실무지식이전에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H10-2는 기각되었다. 현재 

FTA컨설팅은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지원 하에 이루어지

고 있다. 기존의 경영컨설팅 연구에서는 적절한 컨설팅

지원비용, 컨설팅기간의 지원은 컨설팅성공 또는 컨설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5]. 

FTA컨설팅에서도 컨설팅에 의한 학습촉진에 적정한 수

준의 정부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연구가 지지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FTA컨설팅의 맥락에서 과연 어떤 설명개

념들이 수출기업들의 FTA원산지관리지식의 학습 및 지

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설명개념이 클

라이언트의 학습과 컨설팅 지식이전에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컨설팅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학습에는 지식의 모호성(-) 및 복잡성(+), 컨설팅수행능

력(+), 컨설팅 설계/전달(+), 자기효능감(+), 정부지원(+)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컨설팅에 의한 실무지식의 이

전(컨설팅전이)에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 컨설팅참

여도(+), 전이풍토(+)가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클라이언트의 학습 및 컨설팅전이에 대하여 설

명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평가하면, 클라이언트의 

학습에 대해서는 컨설팅수행능력(β=0.246), 지식의 모호

성(β=-0.235)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컨설팅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설

명변수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β=0.377)이라고 할 수 있

다.

요컨대 컨설팅성공은 클라이언트측면의 투입요인보

다는 컨설턴트측의 투입요인, 다시 말해 컨설턴트의 전

문지식과 컨설팅 수행능력(예:공유된 인터페이스로서 컨

설팅방법론 및 툴; 정보수집 및 분석기법; 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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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전 메커니즘 등) 등에 크게 달려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컨설팅 연구에 관한 이 연구의 공헌은 새로운 컨설팅

성공 지표로서 컨설팅전이(consulting knowledge transfer)

개념을 도입, 처음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 이론에 새로

운 개념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컨설팅에 의한 클라이

언트의 학습과 지식기반의 변화, 즉 컨설팅전이를 경험

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처음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지식이전 및 HRD 또는 

학습전이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과  비교 검토

하면서 추가적인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지식특성이 컨설팅지식이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 첫째, 지식의 

모호성은 대체로 컨설턴트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로 지

식이전을 방해한다는 것이 기존의 이론이었다[37]. 이 연

구에서는 지식의 모호성은 클라이언트의 학습을 방해하

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학습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컨설팅전이를 방해한다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다만 부(-)의 방향만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지식의 복잡성은 컨설팅 실무지식의 학습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지식이전 

연구에서는 지식의 복잡성요인이 지식이전에 유의한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19]로 연구결과가 상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FTA원산지 규정의 복잡성과 추상성, 난해

성, 그리고 다수의 원산지규정의 중첩성, 원산지기준의 

엄격성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지식의 복잡성은 학습과 지

식이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는 학습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컨설팅전이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원

산지 규정이 복잡할수록 학습이 촉진될 것이라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조차 원산지 규정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원산지실무자들은 

FTA원산지규정 이행 및 관리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

고 학습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

분은 필자가 경험한 것과는 상이하며, 추후 측정도구 및 

표본을 보완하여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컨설팅에 의한 학습촉진과 컨설팅 실무지식의 이전에 

있어서 학습과 컨설팅전이를 저해하는 컨설팅 지식의 모

호성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클라이언트의 공

동노력과 함께 더욱 더 많은 직접적인 대면작업이 요구

된다고 할 것이다. 암묵적인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므로 

좀처럼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컨설턴트 간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컨

설팅 기간과 범위 간의 적합성도 요구될 것이다. 

두 번째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설명개념은 학습과 컨

설팅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컨설팅 투입요인에 관한 것이

다. 컨설팅을 통한 학습촉진을 위해서는 컨설턴트관점에

서의 컨설팅 투입요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첫째, 컨설턴트의 컨설팅수행능력은 주로 체계적인 

컨설팅의 수행절차와 컨설팅 방법론 및 툴(methods & 

tools)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컨설턴트의 수행능력이 클

라이언트의 학습 및 지식이전을 촉진한다는 분석결과는 

Werr, Stjernberg & Docherty(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38,39]. Werr et. al.(1997)는 컨설팅방법론의 기능은 

컨설턴트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공유된 인

터페이스(shared interfaces)로서, 컨설팅지식이전을 용

이하게 하고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통한 경험학습을 촉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학습과 역량이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컨설팅에 있어서 방법론과 

툴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방법론과 툴의 개발과 확산이 

요청되는 것이다. 

둘째, 컨설팅 설계/전달은 학습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

식이전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이는 컨설팅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전

문지식보다는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이전 

메커니즘, 즉 컨설팅 프로젝트 내에서도 카운슬링, 코칭, 

실습, 세미나, 질의/응답, 동료시스템, 피드백 같은 다양

한 지식이전메커니즘이 동원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

다. 

셋째,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이 컨설팅전이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컨설팅을 통해 학

습한 내용을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곧 원

산지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클라이언트들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적극적

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

련, 컨설턴트들은 경쟁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당연히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컨설팅프로젝트에 클라이언트의 참여도를 높

이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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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procedures)와 방법론(methods & tools)이 논리적

이고 체계적으로 결합된 컨설팅방법론(consulting methodology)

과 관련된다. 인지이론에 따르면 학습이란 인지 체계의 

변화, 즉 주어진 구조 속에서 인지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하거나, 또는 인지 체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컨설팅에 있어서 학습은 먼저 컨설턴트가 클

라이언트에게 컨설팅방법론을 이전하고, 이 공유된 인터

페이스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경험을 통해서 클

라이언트의 인지체계를 더욱 정교화하는 과정이다[65]. 

즉 컨설팅에 있어서 학습과정은 컨설턴트-클라이언트의 

공유 인터페이스로서 컨설팅방법론을 통하여 컨설팅지

식이 이전되고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험으로 

통해서 학습이 촉진되고 컨설팅 지식이전이 성취되는 것

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경험을 활성화 할 수 있

도록  컨설팅수행절차와 문제해결 분석 툴이 결합된 효

과적인 컨설팅 방법론의 개발이 요청된다는 것을 시사한

다. 컨설턴트들은 클라이언트와 컨설턴트를 연결하는 공

유된 인터페이스로서 컨설팅방법론의 기능과 가치를 새

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새로운 컨설팅성공 지표의 개발, 새

로운 설명개념의 도입 등의 기여와 공헌에도 불구하고 

연구에는 미흡한 점과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지식특성

(모호성, 암묵성,복잡성)을 컨설팅전이의 설명개념으로 

도입했지만조작화가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학

습 및 컨설팅전이는 향후 FTA컨설팅 이외에 다양한 경

영컨설팅 테마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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